
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22) 

“선 랜드” - 순모ㆍ모 혼방사 OE 정방으로 개발 

오사카부(大阪府) 센난시(泉南市)에 있는 “선 랜드(Sun Land)”에서는 계란의 

흰자위와 생크림을 섞은 다음 저어 거품으로 부풀게 만든 “무스(mousse)” 같

이, 모 섬유가 부풀어 부드럽게 되어 맛있어 보이는 염소(“렌”이라고도 함)의 

새끼인 램(lamb)의 털이라는 “램스 울(lamb's wool)” 100%의 실인 “무스 드 

렌”을 개발하였다. 

또한 “램스 울”에 벨기에 리넨(Belgie linen) 20%를 섞은 실은 엷은 초콜릿

(chocolate) 색을 띄고 있어 “무스 드 쇼콜라 렌”이라고 한다. 

“선 랜드”는 “램스 울”로 현재 10수를 주로 뽑고 있는데, 14수, 20수도 개발 

중이고, 이 외에도 캐시미어 15%ㆍ면 85% 혼방사로 20수, 30수를 뽑고 있으

며, 앙고라 20%ㆍ표백 면 80% 혼방사로 20수 등을 뽑아 코트 등의 소재로 

공급하고 있다. 

램은 생후 5개월도 안된 새끼 양인데, 매우 부드러운 털을 램스 울이라고 

한다. 30미크론(micron : 1m의 100만분의 1) 이상으로 굵은 모가 5% 이상 섞여

있으면 피부를 따끔따끔 찌른다고 하는데, 이 울은 섬도가 19.5미크론 정도

로 아주 가늘어 피부에 매우 부드럽다. 

이들 모사는 OE 정방기로 개발한 소재이므로, 제직 업자들로부터는 “방모

(紡毛)나 소모(梳毛)로 뽑은 모사와는 태가 다르다”며, 부풀은 감과 부드러운 

특성이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본디 OE 정방기는 면 방적용으로 설계되어 있어, 양모나 수모(獸毛)가 많

이 들어 있는 소재를 방적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럴수록 2004년에는 월 

5~10t 수준을 생산하여 주력 상품으로 만들 방침이다. ♣ 


